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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권리획득을 위한 국제상표출원 전략 

한눈에 본다!

- 특허청, WIPO와 공동으로 국제상표출원 컨퍼런스 개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해외에서 

상표권을 쉽고 편리하게 획득하고자 하는 개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하기 위해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11월 28일과 

29일 양일 간 서울 삼정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는 하나의 출원서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121개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해외상표

출원 제도이다. 해외에서 상표권 획득 시,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그 절차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시간․비용도

절약하면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상표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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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별 마드리드 국제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미국이 8,825건

으로 1위, 독일이 7,495건으로 2위, 중국이 6,900건으로 3위인데 반해,

한국은 1,305건으로 세계 14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에서의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제도에 대한 인식제고와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WIPO와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마드리드 제도의 발전방향’, ‘기업사례를 통한 

마드리드 제도의 전략적 활용’ 및 ‘국제상표출원 시 유의사항’ 등을 주제로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며, 특히 WIPO 마드리드 심사국장,

중국과 일본의 마드리드 심사관 및 국내기업 농심 등 각국의 상표 전문가

들이 주제별 강의는 물론 패널토론자로도 참여함에 따라 컨퍼런스 참가

들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 컨퍼런스는 동시통역을 제공하므로, 국내 개인출원인, 중소․벤처 기업의

상표 및 브랜드 담당자, 변리사 및 특허 법률사무소 직원 등 해외 상표

출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비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금번 컨퍼런스 개최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권 획득과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우리기업들이 마드리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 위주의 중

소․중견기업들을 상대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